
저의 이력은 조금 특이한데요. 지난해 초등학교 교사로 

약 1년간 교직에 몸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루고픈 

진짜 꿈이 있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교사를 그만두

고 현재는 엔터테이너를 향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중

입니다. 

그러다 대범한 공모전 포스터를 보게 됐고 고민 없이 

참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고양시의 특별한 기념식에 

시민 사회자가 된다는 것은 분명 제가 꿈꾸는 모습과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기념식 당일 정말 많이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회

를 맡은 저를 보기 위해 제자들이 찾아와 응원을 해줬

는데요. 선생님이 보고 싶어 왔다는 아이들의 해맑은 이

야기를 들으며 뭉클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제가 다른 

고양시에서 자라고 결혼도 하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지성입니다. 대범한 공모전 포스터를 통해 시승격 30

주년 및 특례시 원년 기념식을 진행할 시민 사회자를 모

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됐고 아이들에게 멋진 아빠의 모습

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지원했습니다. 원래부터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던 터라 응모영상 지원 

시 저의 유쾌하고 밝은 모습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

습니다. 시민 사회자로 선정된 후에는 고양시 관계자들의 

세심한 가이드 덕분에 꼼꼼히 기념식을 준비할 수 있었습

니다.  

저는 박윤선 시민 사회자와 함께 기념식 1부 진행을 맡았

는데요. 오프닝 멘트로 ‘고양특례시’를 크게 외쳤던 순간

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시민이 가득 모인 자리에서 고

누군가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했습

니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 큰 무대를 진행한 것이 긴장

도 됐지만, 꿈을 향해 열심히 도전하는 저의 모습을 보

여줄 수 있어서 너무 소중한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지

금은 연기뿐만 아니라 뮤지컬, 리포터 등 다방면의 엔

터테이너가 되기 위해 무척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

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고양아람누리 무대에 올라 꿈을 

이룬 제 모습을 고양시민과 제자들에게 보여드리고 싶

습니다. 기회가 닿아 고양시 홍보대사까지 할 수 있다

면 더 좋겠죠? 시승격 30주년 및 특례시 원년 기념식은 

제가 꿈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야 할 길을 더욱 선명하

게 만들어준 자양분이 됐습니다. 나날이 꿈꾸고 나날이 

성장하는 박윤선이 되겠습니다. 

양특례시를 가장 먼저 외친 셈이었죠. 고양시가 앞으로 

써나갈 역사에 작은 기록을 남긴 것 같아 너무 뿌듯했습

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는 없

었지만, 기념식이 진행되는 내내 이어진 고양시민의 격려

와 박수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가족

과 다시 찾은 일산호수공원에서 저를 알아봐 주는 시민

도 있었는데요. 재밌는 진행 덕분에 많이 웃을 수 있었다

는 격려도 받았습니다. 

저의 꿈은 고양시의 ‘송해’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고

양시에서 진행되는 시민참여형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 송해 선생님처럼 친근하고 포근한 모습으로 고양시민

과 함께 오래오래 소중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나의 고양은
‘햇살’이다

유년시절, 햇살이 나뭇잎에 반사됐던 

예쁜 모습이 선명하게 생각납니다.

그래서인지 고양은 언제나 저에게 햇살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시민 사회자 

박윤선

나의 고양은
‘발자취’이다

고양시는 우리 가족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긴 공간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행복한 이야기를 

하루하루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 사회자 

이지성

‘희망이’ 꽃피다 ㅣ 피어나라 청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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